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실감 콘텐츠 ‘혜초의 실크로드’ 전시
- 인공지능 기반 체험형 인터랙션 기술 활용한 전시 몰입감 극대화.. 색다른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

     

  

    ▲ AI를 활용한 체험자 안면인식 콘텐츠 추천 시스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전문구)는 광주문화

재단(대표이사 황풍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338(전시실)에서 11월 9일부

터 20일까지 12일간 ‘인터랙티브 실감형 스마트 미디어월 플랫폼 - 혜초의 실크로

드’를 전시한다. 

실감형 스마트 미디어월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혜초의 실크로드’는 전년도 전시물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아시아문화자원을 활용한 ‘아시아문화지도 - 라마야

나의 길’에서 확장된 주제로, 서남아시아 및 국가문화유산 중심의 역사적 흐름을 입

체적으로 시각화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사용된다. 인공지능이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인공지능 창작 

영상이 문화유적으로 소개되며, 일반적으로 한사람이 사용하는 내용이 아닌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콘텐츠 기술이 적용된다. 



전시공간 마지막은 메타버스로 구현된 증강현실 3D 문화유적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고 만져볼 수 있는 내용으로 관람객들에게 차원 높고 색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D 제스처 인식을 활용한 양방향 인터랙티브 콘텐츠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혜초의 실크로드’는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콘

텐츠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 경험

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목적”이라면서 “앞으로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기술 연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지난해 실감형 스마트 미디어월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문화기술연구개발(기간: 2020년 4월 ~ 2022년 12월)에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

예술공간의 전시 아카이브 DB 시각화 및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 중

이다. 

본 연구소는 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책지정과제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활용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예술창작지원 협력기획사업, AI 기반 미디어파사드 매핑 기

술 개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